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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어촌공사, 인도네시아 관개 현대화 및 

개보수사업 컨설팅 용역 수주

◦인니 34만8천ha 관개 시설과 배수시스템 정비 프로젝트 총괄사업 관리

◦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대규모 농업인프라사업에 한국 기술력 국제사회에 입증

□ 한국농어촌공사(사장 김인식)는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쌀 생산량 증대를 

위해 시행하는 관개 현대화 및 개보수사업에 대한 사업관리 컨설팅 

용역을 수주했다고 8일 밝혔다. 

 ❍ 쌀 소비량은 높지만 전체 농지 가운데 관개 인프라가 설치된 곳은 

15%에 불과해 생산량 부족에 어려움을 겪어온 인도네시아는 이번에 

세계은행의 자금을 지원받아 농업 인프라 개선에 들어갔다. 

 ❍ 공사는 인도네시아 3개 회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해 

세계 23위 글로벌 엔지니어링 회사인 프랑스 Egis사 컨소시엄을 제치고 

종합평가순위 1위를 받으면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 지난 6월 

21일 계약을 체결했다. 

□ 관개 현대화 및 개보수사업은 총사업비가 2,300억원 투입되며, 수혜

면적은 34만8천ha로 총 3개의 프로젝트로 구성된다. Component A와 B는 

인니 전역에 대한 관개지역의 관개시설 및 배수 시스템을 현대화 하고 

긴급 개보수하는 것이며, Component C는 Component A와 B의 총괄 

사업관리 컨설팅을 하는 프로젝트이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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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❍ 공사가 이번에 수주한 프로젝트는 Component C로, 2021년부터 2025년

까지 사업의 총괄관리 컨설턴트를 맡는다. 

 ❍ 또한, 인니 14개 관개지역의 관개배수시스템을 긴급 개보수하는 

Component A사업에 직접 참여를 위해 제안서를 제출한 상태다. 

□ 특히, 공사의 이번 사업 수주는 코로나19로 인해 해외사업 진출이 어려운 

여건 속에서도 우리나라 논 면적의 42%에 해당하는 대규모 농업인프라 

사업에 진출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. 

 ❍ 이는 공사가 수자원 및 관개개발을 주로 하는 해외기술용역사업으로 

지난해까지 총 35개국에서 160개 사업을 수행하며 축적해온 기술력이 

바탕이 됐다는 평가다. 

 ❍ 최근 극심해지고 있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농업인프라사업이 대형화

되면서, 공사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방조제 건설사업 기본계획, 말라위 

농업분야 최대국책사업인 쉬레밸리 관개개발사업과 같은 굵직한 사업을 

수주하며 우리나라 기술력을 국제사회에 입증하고 있다. 

□ 김인식 사장은 “공사가 해외 대규모 농업인프라 분야에서 우수한 

전문성이 있는 만큼, 한국의 경험과 기술이 개발도상국에 잘 전수될 수 

있도록 꾸준한 활동을 계속해 나가겠다”며 “공사의 이런 활동들이 

추후 국내건설사의 해외시장 진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”고 

말했다. 


